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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기술센터 유치 추진
정부, 아․태 6개국 파트너십 사무국 기능 … 오스트레일리아와 경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공동개발과 협력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기술센터의 

한국 설립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2007년 개최 되는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의 한국 유치도 검토되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가중인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12월7일

(현지시간) “아․태 에너지기술센터의 한국유치를 제안했고 13차 당사국총회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태 에너지기술센터는 2005년 7월 한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인디아 등 6개국이 교토의정

서를 보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기술협력을 목표로 아시아․태평양 6개국 파트너십을 결성한 이후 회원

국간 기술연구와 이전, 협력 등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2006년 1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인 아․태 6개국 파트너십에는 콘

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하는 등 파트너십을 교토의정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재용 환경부 장관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개국 회의에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실

행에 옮기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 “아․태 기술협력센터 유치를 한국이 먼저 제안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도 원하고 있어 유치과정에서 외교

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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